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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설․건축 사업의 대형화와 업무의 복잡화로 인해 정보 기술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필수 선결 작

업은 바로 용어의 통일화 및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

여 그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학술연

구정보서비스를 통해 2014년 8월까지의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들을 검색하고 시기별, 유형별, 내용별

로 어떠한지를 분류하고 분석한다. 조사 결과, 총 130편의 연구 결과물이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의 문헌 유

형은 단행본이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보고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로 봤을 때, 건설, 건축 용어 관련 연구는 1939년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내용별로는 용어의 정리 및 정립에 관한 것이 많았고 표준화, 분석, 

순화어, 변화, 사전과 어휘집, 검색시스템, 인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용어 사전이 편찬되고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 학계 및 현장에서는 용어의 

통일화 및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향후 표준화

를 위한 제언으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가 건설․건축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며 향후 심화 연구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

가 되리라 짐작한다. 

■ 중심어 :∣연구동향∣ 건축용어∣표준화∣순화어∣문헌연구∣
Abstract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ecomes bigger and more complicated, standardization of term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academic and industrial fields in order to accumulate and share 
information technolog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actual usage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research related to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by searching RISS up to 
August 2014. We also analyzed document types and contents of research by year. As a result, 
130 research studie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were searched. Of document 

types, glossary ranks the highest, followed by academic journal papers, master's theses and 
research reports. Research related to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began in 1939, and 
was actively studied between the mid-1980s to the mid-1990s. Within the research, list and 

opinion of related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are found the most frequently, followed 
by standardization, analysis, alteration, dictionary and wordbook, and search system of terms. 
Despite these efforts and research, standardization of terms has not yet been consolidated 

between academic and industrial fields. Therefor, we suggest six proposals in order to 
standardize the term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ee the trends and conditions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terms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and an insight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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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건설 사업은 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업무 

체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건설 

및 건축 분야에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정보들이 발생하

고 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는 이 시기에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기술 정보를 축적

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발맞추어 BIM 등의 도입으로 인

해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더욱 증가하였

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건설정보모델링)

은 건설의 프로세스를 통합, 협업 등을 통해 비용 절감

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1]. 최근 이 BIM으로 컴

퓨터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인 인간은 물론이고 매개체인 컴퓨터도 건설․건축 

관련 용어 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업무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 건설․건축용어를 연구하는 것은 이 분

야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

지로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BIM에서 컴퓨터의 사

용은 불가피한 일인데 컴퓨터는 지정된 용어만을 인식

하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경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건설․건축용어와 관련

된 연구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국내 학계에서 이루

어져 있으며 건설․건축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건축 분야에서 연

구 동향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를 잘 찾아 볼 수 없었는

데 이 연구를 통해 건설․건축 분야의 연구 현황을 한

번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진 건설․건

축용어 관련 연구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그동안 건설․

건축용어에 대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

구가 건설․건축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

보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조사한 바, 김태성은 

우리나라 건축재료 중 외래용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고등학교 건축교과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대사

전, 건축용어집, 국어사전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건축재

료 외래용어를 분석하였다. 서로 다르게 표기된 외래어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로, 다르게 표기된 

원인을 규명하고 나서 표기 통일을 할 필요성을 언급하

였다[2]. 2000년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으로 조사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건축용어가 다르게 표기된 원인을 

잘 규명하였으나 표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단순히 언

급만 하였다. 

정상규 외는 건축 용어 표준화의 정착 및 범용에 기

여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 규격(KS) 내에 존재하는 건

축 용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표기가 잘못된 건축 용

어, 다양하게 표현되는 혼용 사례, 잘못된 개념을 지닌 

오용 사례, 그리고 용어의 축약 및 생략 사례를 분석․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 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

는데 사용빈도의 우열에 따라 고유어를 우선으로 대표

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단일 표준화를 권장하나 복수표

준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3]. 건축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점은 좋으나 한국 산업 규격 

내에 존재하는 건축용어만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건축

용어의 실태와 현황을 알 수 없다. 

강병철 외는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국

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 

분야 용어의 표준화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국제표

준화 기구(ISO)에서 건설정보 교환의 표준화를 위해 

개발한 ISO12006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IFD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용

어 표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건설 용어 표준화 방향 

제안을 건설용어계획 수립, 용어 표준화 원칙 수립, 객

체기반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확보 세 가지로 제시하였

다[4].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가 잘 되어 있어서 참고

할 만 하나 이에 비해 건설용어 표준화 방향에 대한 제

안이 간략하면서 피상적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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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검토한 바,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제

시한 표준화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편은 1990년대에 나머지 두 편은 2008년과 

2009년에 연구되었기에 최근의 연구 현황에 대한 논문

은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건설․건축용어 

관련 선행연구 전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의 건설․건축용어의 현황 및 실태

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건설․건축용어의 문제점을 해

결할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지금까지의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건설․건축 분야의 문헌연구를 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내용별 등으로 분류한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활용하고[5] 국내 연구를 살펴볼 것이므로 언

어는 한글 논문으로 한정한다.  

다음은 자료 수집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자료수집의 과정
건설 + 용어 
건축 + 용어 
(2014년 8월)

<논문+단행본+보고서>
건설용어(1336편+5505편+759편)
건축용어(1879편+5225편+597편)

⟱
건설용어, 건축용어 

2차 검색 1차 검색과 동일 결과

⟱
검색된 문헌에서 

건설용어, 건축용어 
관련 연구 선별

<논문+단행본+보고서>
건설용어(5편+17편+1편)
건축용어(56편+48편+3편)
⟱

선별된 연구에서 
문헌유형별로 분류

학위논문(8편), 학술지논문(53편)
단행본(65편), 보고서(4편)

2014년 8월에 검색한 결과이며, 검색어로 ‘건설’과 ‘건

축’을 먼저 입력한 후에 결과 내 재검색으로 ‘용어’를 사

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건설용어’와 ‘건축용어’의 

검색어로 각각 다시 조사하였는데 검색 결과를 보니, 

‘건설’, ‘건축’ 검색 후 ‘용어’로 재검색한 연구 편수와 동

일하여 주제어별 수량적 변화는 없었다. 제목에 ‘건설’, 

‘건축’, ‘용어’의 단어가 각각 들어가 있는 논문 모두 검

색된 것이어서 본고의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인지를 선

별하였다. 선별 결과, 건설․건축 관련 연구 편수는 총 

130편이며 조사 대상의 문헌 유형은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보고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행본(50%)이며, 학술지논문(41%), 학위논문(6.1%), 

보고서(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 결과
3.1 건설․건축용어 연구의 시기별, 유형별 동향
시기별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용어와 건축용어 연구 

중에서 학술지논문은 1939년이 가장 오래된 논문이며 

학위논문은 1982년, 보고서는 1996년에 이루어졌다. 시

기별로 봤을 때, 건설․건축용어와 관련 논문들이 2000

년 이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일찌감치 연구가 이루어졌

다는 것이며 특히 학술지 논문은 1939년에 이미 나왔다

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6].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건설․건축용어와 관련해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건설과 건축 사업이 호황

을 누리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어와 기존의 용어가 

뒤섞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용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하

고 이를 통일화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다. 

다음은 시기별, 유형별 논문 편수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시기별, 유형별 연구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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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에서 학위논문은 총 8편이고 그 중 박사 학위

논문은 1편으로 2008년에 조선대학교의 박사학위논문

이다[7]. 나머지 7편 모두는 석사 학위논문들로 2편만 

건국대학교이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보고서는 총 4편인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각 2편 씩 발행한 것이다.  

학술지 논문 총 53편 가운데 건축용어 관련 논문이 

50편이고 건설용어 관련 논문이 3편이다. 학술대회 논

문 6편을 빼면 각각 45편, 2편이 된다. 건설․건축용어 

관련 논문을 학회지별로 분류한 결과, 대한건축학회의 

학회지 <건축>에서 20편, 한국건축역사학회의 <건축

역사연구>에서 11편, 대한건축학회의 논문집에서 8편, 

그리고 한글학회의 <한글>에서 3편이 건설․건축용어 

관련 논문이다. 나머지는 서울산업대 논문집, 국립국어

연구원의 <새국어생활>, 전남대호남학연구원의 <호남

문화연구>, 경기대화성학연구소의 <화성학연구>, 한

국전자거래학회의 학회지에서 각각 1편이 있다. 

건설․건축 관련 학회는 아니지만 건설․건축용어와 

관련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한글학회의 학회지 <한글>

과 지금의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에 실린 글이다. 한

글학회에 실린 글은 1939년과 1940년에 한 저자가 세 

번에 걸쳐 자신이 모은 건축용어를 나열하고 그것이 무

엇인지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글

은 건설과 미술 용어 순화사업 이후, 1992년에 업무 담

당자가 그에 대한 내용을 쓴 것으로[8],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일본어 건설용어의 예를 들면서 그와 관련한 해설

을 덧붙였고 국어로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

였다. 

학술대회 논문 총 6편 중 4편이 대한건축학회 학술대

회에서 발표한 것이고 다른 2편은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한국CAD/CAM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학술지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을 합해서 살펴보면 대한

건축학회과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대다수의 건설․건

축용어 관련한 논문들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한 단행본은 개인 및 단체

에서 간행한 용어 사전으로, 모두 65편이다. 건축용어는 

개인 저자가 집필하고 출판사에서 발간한 사전(65%)이 

많으며 건설용어는 개인 저자보다는 단체 및 기관에서 

집필하고 편찬한 사전(73%)이 다수이다. 

개인 저자 중에서는 김평탁과 전인식 저자가 집필한 

사전이 많으며 단체로는 건설 및 건축용어 사전 편찬위

원회에서 발간한 사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1970년

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용어 사전들이 출판되고 있다. 

국내 대형 서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08년 10월에 

판매 중인 건축 분야의 용어사전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당시에 출판된 용어 사전이 22권이었고 건축, 

토목 및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용어 사전이 가장 많다

고 하였다[4]. 

네 편의 보고서는 1990년 중반과 2000년 중반에 기술

표준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각각 두 편씩 나온 것

으로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다.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은 1996년에 건설용어 동의어 및 관련어를 묶은 보고

서이고 2004년과 2006년에 기술표준원에서 건설과 건

축용어 표준화를 위한 보고서이다.  

3.2 건설․건축용어 연구의 내용별 동향
한국의 건축계는 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과 함께 

변모해 왔는데 성장기를 거쳐 전환기와 침체기 등을 겪

은 것이다. 이런 사회 상황의 변화로 인해 건설․건축

업계의 복잡다단한 용어의 사용으로 그 혼란을 야기하

여 왔고 공유를 위한 시도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현시점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통일된 용어의 사용

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지금

까지의 연구 내용 및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

면 알 수 있다. 

단행본은 모두 책 형태의 용어 사전이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용어 사전이 있으나[9] 이것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에서 검색된 것은 아니라 제외하였다. 국내 온라

인 건설 용어사전 현황을 연구한 글에서 인터넷 사이트

를 17개를 제시하였으나 조사해 보니, 7개만 현재 운영 

중이었다. 제공하는 용어의 수는 80여 개에서 25,000여 

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4]. 용어사전인 단행본

을 빼고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보고서에서의 내용을 조

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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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용별 연구 편수
학위 학술지 보고서 계

정리 0

1939(2)
1940(1)
1986(2)
 1987(5) 
1988(2) 
1990(2) 
1995(2)
2004(1)
2009(1)
2011(1)

0 19

정립 2011(1)

1972(1)
1989(1)
1994(1)
1997(1)
2003(1)
2008(1) 
2010(2)
2011(2)
2012(1)

0 12

표준화
1982(1)
1993(1)
2008(1)

1983(1)
2005(1) 
2006(1)
2008(1)
2009(1)

2004(1)
2006(1) 10

분석 2005(1)

1988(1)
2004(1)
2006(1)
2008(1)
2009(1)
2011(2)
2012(1)

0 9

국어화 
순화어

2008(1)
2014(1)

1974(1)
1982(1)
1989(1)
1995(1)

0 6

변화 2011(1)
1990(1)
2014(1)
2007(1)

0 4

사전, 
어휘집 0 2008(1) 1996(2) 3
검색
시스템 0 2003(1) 0 1
인식 0 2006(1) 0 1

단행본을 제외하면 학술지논문이 대부분이며 학위논

문과 보고서가 많지 않다. 내용면에서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는 용어의 정리(29%) 및 정립(18%)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용어의 표준화, 순화어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로 보이는 작업이다. 게다

가 용어의 정리와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변화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검색 시스템과 사전, 어휘

집 편찬에 관한 연구는 용어를 표준화한 결과물을 구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내용을 순차적으

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용어의 인식-용어의 변화 및 분석-용어의 정리 및 정

립-용어의 국어화, 순화어-용어의 표준화-용어 사전 

및 어휘집-용어 검색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꼭 

연구가 나열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건축용어 관련한 연구 동향을 내용

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을 때, 그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단계별 내용이 나왔으므로 순차적으로 열거하였다.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

구는 용어를 정리한 것인데 이 연구는 주로 건축용어를 

적고 그것을 해설하는 식의 글이다. 한 저자가 쓴 글이 

많으며, 다른 저자에 의해 건축용어를 정리한 글이 있

으나 이것은 건축학자가 아닌 국어학자가 자신이 모은 

건축용어를 단순히 나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략

하게 적은 글이다. 건축용어의 수나 양은 많은 편이나 

설명이 간단한 데에 비해 전자는 건축용어의 개수는 적

으나 그에 해당하는 설명이 긴 편이다. 용어의 정리 다

음으로 많은 것은 용어의 정립인데 이것은 용어를 나열

하고 그것에 대한 풀이 및 해설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글

로, 어떤 논문 제목은 ‘정립’이라고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10]. 

용어의 분석은 용어의 어원, 의미, 오류 지적, 선정 및 

표현에 관한 것으로 어원을 연구한 것은 학위논문 1편

과 학술지 논문 1편이다. 어원에 관한 학위논문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술지 논문이다. 오류 지적은 

과거의 건축 용어를 분석하면서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

는 연구이다. 용어의 선정 및 표현은 앞으로 용어를 선

정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으

로 과거의 어원을 분석한 사례를 보이며 향후 용어의 

선정과 표현에 대해 다룬 글이다. 

건축용어는 건축이라는 전문 혹은 특수 집단에서 사

용하는 말로, 지식 전달이나 그 집단에서 교류하는 기

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표준화함

으로써 건축 현장의 통일성, 대체성, 경제성 등의 이득

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실수

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

전 연구에서는 용어의 정리와 정립을 하였다면 용어의 

통일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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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용어의 표준화 관련 연구는 

1982년 학위논문, 1983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이 있

으나 나머지 글은 2000년 중반 이후에 나온 것이다. 

국어화와 순화어는 표준화를 위한 전 단계로 외국어 

및 한자어, 일본어투를 한국어로 어떻게 알맞게 바꾸어

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건설 분야의 석사 학위논문 

2편 모두 건설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어계의 순화

어를 다루고 있다. 둘 다 최근 연구(2008, 2012)로 아직

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학술지 논문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루어진 것이며 두 편은 건축 

분야에서 두 편은 건설 분야에서 일본어투식 용어의 문

제점과 국어에 맞게 용어를 고쳐 사용할 것을 지적한 

연구이다. 

변화에 대한 내용은 건설․건축용어가 조선시대, 개

항기 등과 같이 예전에 사용한 용어와 지금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서 건축용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

하고 논의한 내용이다. 한 편은 학위논문으로 이것은 

법적 용어를 다루었고 나머지는 학술지논문으로 문헌

에 기록된 용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사전, 어휘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낸 보고서

로 두 편이 나왔는데 건설용어 동의어 및 관련어집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한편은 학술지논문으로 학회에서 

한영중일 건축구조용어사전을 편찬하게 된 배경, 집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글이다. 

검색시스템은 건축용어의 표준화 이후의 논의사항으

로, 기존의 건축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 교환을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한 온톨로지 사전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연구이다[11]. 마지막으로 인식에 대한 내용은 용어가 

단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을 지칭하는 기능 외에도 

어느 한 시대와 사람들의 철학, 생활, 사고방식 등의 사

회적, 정신적 개념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건축용어 

또한 그 시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

서 용어의 쓰임새와 생각의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12].

3.3 건설․건축용어 연구의 실태
용어에 대한 표준화는 국어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

듯이,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

여야 한다[13]. 여기에서 표준화란 전문 분야의 용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함을 의미한다[14]. 하나의 의

미를 가리키는 것이 다양한 말로 일컫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사 분야에서 같은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이고 같은 분야 내에서도 

사용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용어가 우리말로 불리면

서 한자어, 음차어, 고유어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나게 되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건설․건축현장에서 

일본어투의 말이 지금까지 잔재해 있으며 근래에 와서

는 컴퓨터 등의 작업으로 인해 외래어 및 외국어가 범

람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표

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순화어로, 일본어투의 

말 등을 국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970년대부터 최

근에 이르기까지(1970년대 1편, 1980년대 2편, 1990년

대 1편, 2000년대 2편) 연구가 되는 것은 아직도 잘못된 

용어 혹은 예전의 용어가 답습되어 있음을 확연하게 보

여주는 것이다.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의 첫 단계가 정리이고 마

지막 단계가 표준화일 것인데 첫 단계 과정에서 용어의 

변화를 파악하고 오류라든지 어원 등을 깨닫는 분석 등

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관

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보급해야 

하는 일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어의 사전이다. 

종이로 검색하는 것은 책 형태의 용어 사전 및 어휘집

이 될 것이고 컴퓨터상으로 검색하는 것은 용어 검색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논문이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 후반에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용어 사전의 편찬은 즉 단행본은 1969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1990년대가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 건설․건축 성장기를 거치면

서 복잡한 건축 용어가 난무하다가 80년대 용어의 통일

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관에서의 보고서가 나오

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물로 용어 사전

이 많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통일이 되지 않

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연구 결과물을 시기별과 유형별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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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뜻풀이
최신 건축 

영한 
대사전
(1981)

① 굴삭, 세우기, 설비 및 기기의 조립 및 설치는 물론 
건축, 개축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② 구조체 ③ 
어떠한 것을 짓는 방법

건축 용어 
사전

(1995)

① 건축물을 만드는 것. 법적으로는 건축물을 신축, 증
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 ② 1)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
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보, 기
둥, 벽 등으로 형성되는 역학적인 저항 시스템. 2) 건축
물 설계 공간 구성에 참여하여 건축 (의장), 설비 등과 
더불어 역학적인 안전성이나 사용성을 검토하는 부문. 
3) 건물을 말하는데, 그 아름다움이나 용도보다도 구조

물로서의 특징을 표현할 때 쓴다. 공작물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최신 건축 
인테리어 
용어 사전
(2003)

① 새로이 세워 만듦. ② 토목  건축 등의 제반 공사의 
전부를 총칭하는 말. 

cmcost.
or.kr/gu
n_dic
(2003)

①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 ②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나누어지며, 모두 건설업자에 의해 시
공되고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
(1999)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

는데, 용어사전인 단행본이 절반을 차지하여 단연 으뜸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건축계의 효율적 업

무를 위한 용어의 통일화 및 표준화는 아직 미비한 것

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서구 문물과 기술정

보로 인해 외래어 및 외국어가 넘쳐나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외래어 및 외국어를 

쓴다손 치더라도 건설․건축용어는 국어화 및 표준화 

작업이 일단 요구된다. 

한 예로 건설․건축용어 사전에 나타난 건설과 건축

의 용어의 뜻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연 통일화 및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용어 설명이 동

일하거나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을 보면 건설 및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컴퓨터 작업도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출판된 건

설․건축 분야의 세 사전을 먼저 비교하고 서적의 형태

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용어 사전을 다시 살펴본다. 한

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비교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 발

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도 함께 조사한다. 1980년

대와 1990년대의 사전은 사전편찬위원회 즉 단체에서 

집필하고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이고 2000년대의 것은 

개인이 쓰고 출판사에서 출간한 사전이다. 인터넷상에

서 제공하는 용어사전은 2000년에 제작된 것이며 건

설․건축 재단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용어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과 ‘건축’의 용어를 비교한 결과, 뜻풀이가 동일

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건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본다.

표 3. ‘건설’ 용어의 정의

위의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

지 않고 두 가지 이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1981년과 

2003년의 용어사전에서 ‘건설’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구체

적이고 명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

다. 1995년의 용어사전은 구체적으로 풀이하였는데 크

게 두 가지로, 하나는 건축물을 만드는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와 검토, 그리고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하여 세부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건물을 

만드는 것 외에 부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뜻풀이

하였다. ‘건설’은 건물을 짓는 거 외에도 부가적인 것까

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사전마다 그 나

름의 뜻풀이 되어 있어 용어의 정의가 통일화되지 않았

다. 

표 4. ‘건축’ 용어의 정의
사전 뜻풀이

최신 건축 
영한 
대사전
(1981)

① 건축구조, 설계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 ②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건축한 구조물, 건축 양식.

건축 용어 
사전

(1995)

① 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구성하며 더욱이 거기
에 예술성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술과 과학을 말한다. 또 그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즉 행위와 그 소산의 양자를 의미
한다. 후자는 건물 중 예술성을 갖는 것이라는 정의도 있
고 또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는 정의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 

최신 건축 
인테리어 
용어 사전
(2003)

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②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으로 
봄. ③ 인간 생활을 위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구축물. 

cmcost.
or.kr/gu
n_dic
(2003)

①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 ②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것. 

표준국어
대사전
(1999)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
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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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대한 뜻풀이를 보면 건설과 마찬가지로 하나

의 의미로 제시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밖에 없으며 역

시 ‘건축’에 대한 동일한 의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1981년의 용어 사전에서는 학문과 구조물로 ‘건축’을 보

는 관점이었고 1995년 용어 사전의 정의에서는 구조물

에 대한 예술과 과학을 모두 통합해서 한층 넓은 영역

으로까지 바라보는가 하면 건축법에서 제시한 건축물

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 또한 의미에 포

함하고 있다. 

2003년의 용어 사전은 건축법에서 제시하는 뜻풀이

도 있으며 거기에다가 구축물의 의미가 더 있으나 그 

외 부가적인 의미는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형 용어 사

전(2003)의 뜻풀이는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라고 해서 

건축물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의미는 건

축법에 제시하는 의미도 나열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

전에서 제시하는 건축의 의미는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

라고 정의하므로 학문이나 예술이나 건축법상의 의미

나 더 이상 추가되는 의미는 없다. 세 사전에서 건축법

이 제시한 의미를 추가한 내용이 그나마 통일되게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1995년 『건축용어 사전』의 ‘건설’의 첫 번째 

의미 기술을 보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래에 제시한 ‘건축’

의 두 번째 의미 기술이 동일하다. 만약 ‘건설’이 ‘건축’

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로 제시한다면 ‘건설’의 본연의 

정의를 먼저 한 후에 건축을 포함한다는 말을 그 다음

에 기술하고 건축의 의미를 나열하는 게 순서일 것이

다. 

제시한 사례들은 용어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고 영역

마다 그 기관 및 단체에서 내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건설․건축 현장에서의 사

용하는 용어는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는 일본어투, 고유

어와 한자어의 혼용 및 오용,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 

등 다양한 용어들이 뒤섞여 영역, 분야, 현장 등 개별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향후 한국의 건설․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과 

건축의 고도화된 기술에 걸맞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용어의 

표준화인 것이다. 앞으로 대용량을 처리해야하는 컴퓨

터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선제 작업도 결국 용어

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건설․

건축용어 관련 연구는 주로 용어 사전이라는 결과물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현

장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정리한 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잘못 쓰이고 있거나 혼용되고 있는 용어 등을 

국어화해야 한다는 연구, 건축 용어를 정립하여 통일화 

또는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 등과 같이 

지금까지의 건설․건축용어 관련 연구 동향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시기별, 유형별, 내용별 연구 편수와 그 내용

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

로, 건설․건축용어의 연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꾸준한 연구 결과물이 있어 왔고 이에 관한 

연구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

지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통일화 

및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설․건축

용어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건설․건축 분야에서 이를 자각하고 합심하여 건

설․건축용어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

으로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향후 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에 업무와 책임이 막중하

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처럼 사전 사

업으로 장기간 프로젝트 형태로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

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

서 용어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1920년대, 

독일은 1971년 이후, 중국은 1980년대부터, 유럽은 1996

년에 용어 표준화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3].

둘째, 전공, 현장, 매체, 직급, 영역, 분야를 떠나서 누

군가가 책임지고 기존 연구에서 진행해 온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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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을 정리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용어

의 국어화가 이루어지고 분야별 통일이 이루어져야 분

야마다 상승작용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따로 정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셋째, 앞 단계에서 정리한 것과 실제 사용과의 차이

를 조사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혼용, 오용, 일본어투, 한자어 등 용어의 문제점이 들어

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혼용의 원인, 일본어

투의 용어 정리 등도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넷째, 심의회 혹은 위원회를 제정하여 용어 정립을 

해야 한다. 먼저 건설․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먼저 

혼용되거나 오용되어 사용되어 온 용어 등을 정리하고 

용어 정립을 어느 정도 마쳐야 한다. 이후에 국립국어

원의 어문 규정 검토를 거치고 일본어투, 한자어, 외래

어, 외국어 등의 용어를 국어 전문가들이 국어화(순화

어)하여야 한다. 국어 전문가와 건설․건축 분야의 전

문가들이 함께 표준화를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용어 사전을 만들되, 책 형태의 사전뿐만 아

니라 인터넷과 앱(App)상에서 검색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화된 용

어가 보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건설 

표준 용어의 DB가 이루어져서 다른 작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표준화된 용어의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실제 사용자는 건설․건축 분야에서 근무하

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표준화된 용어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 표준화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진정한 결과가 

없는 쓸모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어식 용어를 사

용하는 이유가 ‘습관적으로’ 혹은 ‘사용하기 편해서’라

는 응답이 많았고 응답자 대부분이 순화된 우리말을 쓰

겠다는 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화된 용어를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익혀’, ‘학교에서 배워’, ‘현장에 

전문 강사를 통해’ 바꿀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15]. 

그러므로 향후 건설․건축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면 보편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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